
수퍼 EP LCP 국내“첫선”
9 2년 최초 1톤 수입…K G당 2 5달러로 고가 경쟁력 키워야

수퍼 엔플라의 한 종류인 LCP(Liguid Crystal Polymer:액정폴리머)가 국내반도체 업계에 소개되기

시작했다.

L C P는 9 2년 최초로 1톤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Unitika 500Kg, Hoechst 500Kg인것으로 나타났다.

이 중 U n i t i k a제품은 우영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고 H o e c h s t제품만 반도체부

품 제조용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.

9 3년 상반기에도 H o e c h s t에서만 L C P를 국내 시판, 약 2톤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9 3년 연간 판매계

획은 8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외에 미국의 Amoco, 일본의 住友化學 등에서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계속적인 제품테스트를 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L C P의 세계 수요는 약 2 3 0 0톤 정도이고 일본의 수요는

6 0 0톤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세계 생산능력은 1만4 0 3 0톤으로 미국의 A m o c o가 9 0 0 0

톤의 생산능력을 보유, 64.1%를 차지하고 있으며

Hoechst 2300톤 16.4%, ICI 1200톤 8.6%, 住友化學 8 0 0톤

5.7%, 기타 7 3 0톤 등으로 나타났다.

그밖에 GE, BASF 등에서도 수지개발을 계속 추진하고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L C P는 커넥터용으로 개발되어 이 부문에 대부분 사용

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 반도체부품 제조용으로만

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외의 용도로는 메디칼용

이 있는데 이것은 사출성형시 정밀한 특성을 이용한 것

이다.

또한 자동차부품 및 각종 전기·전자용도의 개발도 한

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L C P는 현재 K G당 2 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고가이기 때

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 

한양화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G M T (유리섬유강화 PP 쉬트 복합소재) 쉬트제조 및 부품

가공사업에 진출키로 확정, 독일 B A S F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, 쉬트 등의 중간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G M T는 9 3년 국내 수요가

1 5 0 0톤에 이르며 9 5년에는 5 0 0 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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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L C P생산능력 (단위 : 톤/년)

구 분 수 량

A m o c o

Hoechst Celanese

I C I

住友化學

三菱化成

U n i t i k a

T o r a y

出光石油化學

上野製素

K u r a r a y

합계

9 , 0 0 0

2 , 3 0 0

1 , 2 0 0

8 0 0

2 0 0

1 2 0

3 0

3 0

5 0

3 0 0 (설비건설중)

1 4 , 0 3 0


